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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시장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 긴급한 대응으로 노숙 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 회복 지속  
 
로스앤젤레스 – 캐런 배스 시장의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이 웨스트체스터, 웨스트레이크, 
이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70명 이상의 노숙인을 실내로 이주시켜, 노숙 문제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치로 상업지구, 학교, 주택가 주변의 장기 노숙 
캠프가 해소되며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와 공공안전이 개선됐다.  
 
배스 시장은 “노숙 텐트촌을 해소함으로써 도로와 지역사회가 주민에게 돌아가고, 공공안전이 
향상된다.”며 “누구도 이러한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고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긴급하게 이 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 전역의 노숙 캠프는 노숙 상태의 사람들에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할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공안전 우려를 야기한다. 배스 시장에게 있어 모든 앤젤리노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이며, 노숙 캠프를 해소하는 일은 종합적인 공공안전 전략의 핵심이다.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지고, 긴급 상황에서의 대응력 또한 향상된다.  
 
‘인사이드 세이프’의 핵심은 기존 운영 지역의 재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이번 주 웨스트레이크 지역에서 새롭게 형성된 노숙 캠프에 신속히 대응해 더 많은 노숙인을 
주거로 연결하며, 지역사회 내 노숙 캠프의 재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배스 시장의 인도적 위기 대응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장 취임 첫날 노숙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로스앤젤레스는 2년 연속 노숙 인구 감소를 기록했으며 이는 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시 전역에서 100건이 넘는 
노숙 캠프 해소 작업을 진행해 수천 명의 주민을 내로 이주시켰다.  
 
이 종합적 접근은 노숙 상태에 빠지기 전에 예방하는 것 또한 중점적으로 다룬다. 배스 시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앤젤리노들을 지원하고 있다.  

●​ 3만개 이상의 저렴 주택 건설 가속화 
●​ 시장 기금을 통한 검증된 퇴거 방지 프로그램 시행으로 주민들의 노숙 전락 방지 
●​ 시 소유 부지를 활용한 혁신적 주거 해결책 ‘LA4LA’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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